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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독 광부·간호사 한자리에...
지난 헌신에 감사하고 오늘의 어려움 듣는다

- 재외동포청,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 맞아 초청간담회 개최  
- 독일 거주·국내 정착 동포들과 만나 생활 속 어려움과 건의사항 청취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1960년대 낯선 독일 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

지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힘을 보탰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.

 ㅇ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10월 29일 

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파독 광부·간호사 초청간담회를 

열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파독 광부·간호사와 고국으로 

돌아와 정착한 동포들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삶의 경험을 

나눴다.

 ㅇ 재독한인간호사협회(회장 박소향), (사)한국파독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

연합회(회장 김춘동), (사)파독근로자복지재단(이사장 손병덕) 등 관련 

단체도 함께했다. 

□ 참석자들은 독일에서의 생활과 귀국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

이야기하고,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전했다. 

 ㅇ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청에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며, 

△국적 회복 절차 간소화 △재외 선거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.

 ㅇ 재외동포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날 제기된 의견을 



검토하고,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견디며 

흘리신 땀은 가족의 삶을 지탱했고,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성장을 

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됐다”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 

 ㅇ 이어 “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

소중한 역사”라며 “여러분이 걸어오신 길과 소중한 경험이 단지 개인의 

기억으로만 남지 않고,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이어

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또 “그 헌신을 기억

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겠다”

고 말했다.

 ㅇ 재외동포청은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파독 광부·간호사들의 

목소리를 함께 경청하고,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검토해 

향후 소통과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. 

첨부 : 파독 광부·간호사 초청간담회 행사 개최 사진(별첨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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